
발상의 전환 - 목욕용 화지타월 

 

오사카 남부지역에 위치한 화지직물을 제조 및 판매하는 Washinonuno 

(和紙の布)사에서는 인터넷 판매 등을 통해 화지(일본 한지)로 만든 목욕용 

타월의 매출에 호조를 보이고 있다. 

Washinonuno사에서는 화지사를 와플조직으로 하여, 목욕용 타월을 

만들었다. 이 목욕용 타월은 화지의 흡지성(吸脂性) 효과로 인해 비누 없이도 

사용이 가능하여, 욕조안에서 피부를 마사지하는 것처럼 사용하면 피부가 

매끄러워진다고 한다. 이 제품은 현재 대형 인터넷 쇼핑사이트 등에서 

판매되고 있는데, 폭발적인 매출을 보이며 사용후기도 1,000건을 초과하였다. 

사용후기는 “피부가 매끄러워졌다”, “아토피가 완화되었다” 등의 호의적인 

평가가 대부분이다. 

 

 

<화지 목욕용 타월> 

 

♣ 섬유뉴스(2012. 11. 27) 


